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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 장 남영택 042-481-5182
사무관 이태원 042-481-5961

2018년 3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28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공동방어상표, 한국 정품 브랜드 식별력 강화”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력 체결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 대용

및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한 “공동방어

상표”를 해외 진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방어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번 달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

했으며, 해당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표사용권을 무상

실시토록 했다.

# 국내 프렌차이즈 업체 A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상표
브로커에 의해 자사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현재, 무단 선등록 상표의 무효심판을 추진 중이나, 현지
공동투자기업 모집 등 후속 계획 실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B사는 중국 현지에서 간판, 종업원 복장,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베껴 영업하는 일명 ‘짝퉁업체’로 인해
매출액의 감소 및 현지 소비자 오인·혼동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 2 -

작년 말, 시범적으로 한국 음식 전문업체인 G사가 중국, 상해 현지

에서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한 현판식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상표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업체는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현지인들에 의한 우리기업 유사 프랜차이즈 난립과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제조·유통 등은 우리기업

이미지 및 해외 진출 브랜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러한 상표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미 투자 중인 기업은

자신의 상표를 되찾을 때까지 동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별 브랜드와 함께 사용하여 인증표지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식별력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현지인에 의한 유사브랜드와 상표

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상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동방어상표의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을 지원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방어상표 사용 문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이태원(☎ 042-481-59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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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프랜차이즈 업종 공동방어상표

  

프랜차이즈 업종 공동방어상표는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기와나 문고리 등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도깨비 형상을 새겨 악운을 쫓고 지켜주는 기능을 

차용하여 해외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가짜 

상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ovalueup(한국의 가치를 올리는 프랜차이즈를 의미)

  

중문 브랜드네이밍(한즈줘젠 han zhi zuo jian)은

한국의 가치, 탁월한 추천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외 소비자로부터 진정한 한국 브랜드 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탁월한 추천(선택)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업종 공동방어상표 사용 기업 사례

ㅇ 프랜차이즈 기업 ㈜가업에프씨의 중국 상해점 ‘구이가’ 매장 내

공동방어상표 현판 최초 활용(‘17.12월)

주요내용 중국 상해 현판(안)

- 중국 상해법인 통상사용권 계약
 - 현지 매장 공동방어상표 현판


